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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통이 먹고 싶은 것

우체통은

입을 크게 벌리고

편지를 기다리는 먹보다.

그런데 요즘은

조금 배고파 보인다.

엄마도 폰, 아빠도 폰, 오빠도 폰.

문자를 바로 보내니

우체통에는 편지가 별로 없다.

우체통 배에서

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다.

“많이 배고프지?”

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다.

할머니, 보고 싶어요.

다음에 만나면

같이 황남빵 먹어요.

그리고 하트도 하나 그렸다.

편지를 우체통 입에

쏙 넣었다.

냠!

우체통이 맛있게

먹은 것 같았다.

기입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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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이 되면

우체통 안 편지들이

몰래 일어나

서울, 경주, 부산 

자기 줄을 찾아

쪼르르 서 있을 것 같다.

내 편지는

맨 앞이면 좋겠다.

아침에 

우체통 문이 열리면

편지들이 가방 속으로

폴짝폴짝 뛰어들겠지.

폰은 눈 깜짝할 사이에 

마음을 보내지만

우체통은

편지를 냠냠 먹고

멀리까지 마음을 데려다준다.

빨간 먹보에게 말한다.

“조금만 기다려.

       또 맛있는 편지 써 줄게!”


